


언제나
가장 먼저 와서



우리를 맞이해주던 선생님.



진지하고
엄격해 보이지만



유쾌함을
사랑했던
선생님.





절약과 검소가 몸에 밴 선생님이지만
그런 선생님이 아끼지 않았던 …



상대에 대한

격려.



그리고

나눔.



체육복에도 패션을 입히는



멋쟁이 선생님.



그리고
패션의 완성은… 모자!









하지만
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사랑했던
선생님의 패션은…

‘앞.치.마’











우리들의 영원한 큰언니…

故 박영숙 선생님




